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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홍원기는 떠났다…'계약 마지막 해'  염경엽·이숭용·박진만 감독의 운명

은

등록 2025.07.15 11:47:5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1

회초 LG 염경엽 감독이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5.07.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을 뒤로 하고 후반기 순위 전쟁을 준비 중이다. 

지난 10일을 끝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한 프로야구는 11~12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축제의 시간을 가졌고, 휴식기를 보낸

후 17일부터 후반기에 돌입한다. 

후반기 성적에 따라 계약 마지막 해를 보내는 사령탑들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이다. 

올 시즌 개막 당시 10개 구단 감독 중 5개 팀 감독이 계약 마지막 해였다. 이들 중 2명의 감독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2022년 10월 두산 베어스와 계약기간 3년, 총액 18억원에 계약한 이승엽 전 감독은 지난 6월2일 자진 사퇴했다. 2023시즌 5

위, 2024시즌 4위에 올랐던 두산은 올 시즌 하위권을 전전했고, 결국 이승엽 전 감독은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놨다. 

전반기를 최하위로 마친 키움 히어로즈는 올스타전 이틀 뒤인 지난 14일 홍원기 전 감독과 고형욱 전 단장, 김창현 전 수석코치

를 모두 경질했다. 

2022시즌 팀을 한국시리즈 준우승으로 이끈 홍원기 전 감독은 그해 11월 3년, 14억원에 재계약했지만,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

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제 2025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사령탑은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 이숭용 SSG 랜더스 감독,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 남았다. 

염경엽 감독은 2022년 11월 LG와 3년, 총액 21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2002년 이후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하던 LG는 우

승 숙원을 풀어줄 사령탑으로 염경엽 감독을 택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에 앞서 SSG 이숭용 감독이 생각에 잠겨있다. 2025.06.12. 20hwan@newsis.com

부임 첫 해인 2023년 염경엽 감독은 LG의 숙원을 풀었다. 86승 2무 56패로 정규시즌 1위에 올라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LG는

KT 위즈를 4승 1패로 물리치고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감독 신분으로는 우승 반지를 끼지 못했던 염경엽 감독도 아쉬움을 풀었다. 

LG는 지난해에는 76승 2무 66패로 3위를 차지해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했고, KT를 3승 2패로 물리치며 플레이오프에 나섰다.

그러나 삼성에 1승 3패로 밀려 탈락했다. 



올 시즌 LG는 48승 2무 38패를 기록해 2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시즌 초반 선두를 달리다 6월 이후 주춤하면서 2위로 밀

린 LG는 후반기 반등을 노리고 있다. 

팀을 우승에 올려놓은 뒤 계속 상위권을 유지한 염경엽 감독의 재계약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후반기에 선두

한화 이글스를 따라잡는다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숭용 감독은 2023년 11월 SSG와 2년, 총액 9억원에 사인했다. 2022시즌 팀을 우승으로 이끈 김원형 전 감독을 경질한

SSG는 새 사령탑으로 이숭용 감독을 택했다. 

이숭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첫 시즌 SSG는 72승 2무 70패를 기록하고 6위가 돼 가을야구 무대를 밟지 못했다. KT와 동률을

이뤄 사상 최초의 5위 결정전을 치렀으나 아쉽게 지고 말았다. 

SSG는 전반기에 43승 3무 41패를 거둬 6위에 자리했다. 5위 KT에는 불과 1경기 뒤져있고, 2위 LG와 격차도 4경기로 크지

않아 상위권 도약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삼

성 박진만 감독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2025.07.01. hwang@newsis.com

하지만 8위 삼성에도 불과 1.5경기 차로 앞서있는 상황이라 하위권 추락 위험도 있다. 

이숭용 감독은 지난해보다 높은 순위에 올라 포스트시즌에 진출해야 재계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2022년 10월 3년간 최대 12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2022년 8월 허삼영 전 감독이 사퇴한 후 감독대행을

맡았던 박진만 감독은 시즌 뒤 정식 감독으로 승격했다.

삼성은 박진만 감독 부임 첫 시즌인 2023년 8위에 그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지난해에는 78승 2무 64패로 2위에

올라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뒤 LG를 3승 1패로 꺾고 한국시리즈 무대까지 밟았다. 



올 시즌 전반기에는 43승 1무 44패로 8위에 그쳤으나 5위 KT에 불과 2.5경기 차로 뒤져있는 등 도약의 여지가 충분하다. 

박진만 감독도 올해 최소한 가을야구에 나서야 재계약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의 재계약 여부를 오직 성적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후반기에 세 감

독의 운명도 걸려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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